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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흡연의위해성에대한인식이높아지자저타르담배등건강에상대적으로피해를적게줄것으로흡연자를오인시킬수있는담배
가 시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강도 담배가 흡연자의 흡연 및 금연 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흡연자의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흡연자들이 저강도 담배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강도 담배를 더 깊이
혹은더많이흡입하는등흡연자들의보상행위가존재하고있음이드러났다. 이러한저강도담배등은일반담배에비하여금연하기
어렵고소비량이줄어들지않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나금연하는데걸림돌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저강도담배의소비자오
도성과건강위해성을방지하기위해서는저타르담배에대한교육및홍보를강화해야할것이며, 정부는담배의성분및제조에대한
규제및저강도담배의광고에대한엄격한규제를마련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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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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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응답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학력

흡연기간

흡연량

남
여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중졸이하
고교졸업
대학교재학/졸업
대학원재학/졸업
무응답
1~9년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1~9개
10~19개
20~29개
30개 이상

응답자 수
443명 (88.6%)
57명 (11.4%)
88명 (17.8%)
131명 (25.6%)
129명 (26.2%)
78명 (15.7%)
74명 (14.8%)
46명 ( 9.2%)

134명 (26.8%)
275명 (55.0%)
39명 ( 7.8%)
6명 ( 1.2%)

114명 (22.8%)
142명 (28.4%)
128명 (25.6%)
67명 (13.4%)
49명 ( 9.8%)
80명 (16.0%)

201명 (40.2%)
167명 (33.4%)
52명 (10.4%)

500명 (100%)

500명 (100%)

500명 (100%)

500명 (100%)

500명 (100%)

합계



3. 주요 조사 결과

1) 저타르 담배 등의 흡연 경험

2) 저타르 담배 등에 대한 인식

(1) 전체적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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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저타르 담배 등의 흡연 경험

전체

성별

연령

학력

흡연기간

흡연량

남
여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중졸이하
고교졸업
대학재/졸
대학원재/졸
1~9년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1~9개
10~19개
20~29개
30개 이상

예
316명 (63.2 %)
283명 (63.9%)
33명 (57.9%)
52명 (59.1%)

100명 (76.3%)
91명 (70.5%)
47명 (60.3%)
26명 (35.1%)
15명 (32.6%)
82명 (61.2%)

184명 (66.9%)
33명 (84.6%)
74명 (64.9%)
101명 (71.1%)
83명 (64.8%)
43명 (64.2%)
15명 (30.6%)
43명 (53.8%)
139명 (69.2%)
106명 (63.5%)
28명 (53.8%)

184명 (36.8%)
160명 (36.1%)
24명 (42.1%)
36명 (40.9%)
31명 (23.7%)
38명 (29.5%)
31명 (39.7%)
48명 (64.9%)
31명 (67.4%)
52명 (38.8%)
91명 (33.1%)
6명 (15.4%)

40명 (35.1%)
41명 (28.9%)
45명 (35.2%)
24명 (35.8%)
34명 (69.4%)
37명 (46.3%)
62명 (30.8%)
61명 (36.5%)
24명 (46.25)

500명 (100%)
443명 (100%)
57명 (100%)
88명 (100%)
131명 (100%)
129명 (100%)
78명 (100%)
74명 (100%)
46명 (100%)
134명 (100%)
275명 (100%)
39명 (100%)
114명 (100%)
142명 (100%)
128명 (100%)
67명 (100%)
49명 (100%)
80명 (100%)
201명 (100%)
167명 (100%)
52명 (100%)

0.779(1), P=0.378

38.700(4), P=0.000

30.359(4), P=0.000

26.530(4), P=0.000

8.097(3), P=0.044

아니오 전체 χ2(df)



(2) 흡연자 특성 및 흡연 행태에 따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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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설문지 문항 5 “저타르 등의 담배를 피면 일반 담배보다 금연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질문에 1명이 무응답하여 총 응답자는
315명으로 나타남.

표 3. 저타르 담배등에 대한 인식

일반 담배보다 더 세게/깊이 흡입함

일반 담배 보다 더 많이 피우게 됨

일반 담배 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함

일반 담배 보다 금연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함주)

일반 담배 보다 담배 소비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함

예
187명
(59.2%)
183명
(57.9%)
197명
(62.3%)
78명

(24.8%)
37명
(11.7%)

129명
(40.8%)
133명
(42.1%)
119명
(37.7%)
237명
(75.2%)
279명
(88.3%)

316명
(100%)
316명
(100%)
316명
(100%)
315명
(100%)
316명
(100%)

아니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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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의 시사점

1) 자세한 연구결과는 신윤정 외(2007) “담배의 성분 및 제조 형태에 따른 오도성과 위해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을참고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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